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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레포츠파크 노사, 폭염 대비 온열질환
예방 캠페인 펼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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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레포츠파크 노사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

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.

창원레포츠파크(이사장 예상원)는 노동조합(위원장 윤종석)과 함께 지난 10일 창원레포츠파크

서문 출입구와 사업장에서 ‘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, 동아오츠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안전

보건 활동으로,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‘폭염 중점 예방기간’에 맞춰 마련됐다.

이날 캠페인에서는 레포츠파크를 찾은 시민 900명과 수급업체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 10

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’을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의

중요성을 알렸다.

참가자들에게는 이온음료와 포도당 캔디, 손선풍기, 부채, 안전 리플릿 등 폭염 예방 물품도 함

께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창원레포츠파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폭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 중점 예방기

간 동안 부서별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, 매월 1회 이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

현장 근로자에게 수분과 전해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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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원 이사장은 “폭염으로부터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”라

며 “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 내 온열질환

발생 ‘제로(Zero)’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창원레포츠파크는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

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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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과 윤종석 노동조합 위원장, 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서 시민들
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26. 7. 23. 오후 2:15 인쇄하기

https://www.gnnews.co.kr/news/articlePrint.html?idxno=640868 2/2


